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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링턴 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전이 열린다. 해링턴 밀 스튜디오는 영국 중부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 전시는 해링턴 밀 스튜디오의 
레지던시 작가들과 기획전에 초대됐던 작가들의 실험적 작업을 
선보인다. 유럽에서 회화, 조각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인 ‘쓰레드니들 
프라이즈(Threadniddle Prize)’를 수상한 사라 키(Sarah R 
Key)를 비롯해 한국의 허숙영 등 철학적 무게감과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가 32명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 제목인 ‘다크니스 오브 라이트(The Darkness of Light)’-
는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유래된 은유적 표현으로 

1 / 2



어둠에 대한 양면성을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어둠은 죽음, 
두려움, 미지의 세계, 불가해한 것을 나타내지만, 이와 반대로 빛은 
선, 긍정, 따듯함, 이해와 관용 그리고 안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반해 푸코는 빛은 존재의 투명성, 지배력, 드러냄, 노출과 
밝혀지는 진실로 어둠은 휴식과 인내, 영면, 피난이나 보호의 
상징이라고 표현하였다. 작가들은 이처럼 얽혀 있는 빛과 어둠에 
대해 다양한 장르로 새롭게 탐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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